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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성 식도손상은 강산이나 강염기를 마심으로써 발생하게 되는데 어린이들에서는 주로 과실에 의한 섭취가 많으나 어른에서는 자살을 목적으로 마시는 경우가 많다. 부식성 식도염으로 인한 손상은 인후두나 상부 식도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으며, 하부식도나 위에서는 경미한 염증만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식성 식도염의 치료는 주로 항생제와 스테로이드제제를 사용하여 감염과 식도협착의 발생을 예방하는 보존적 치료가 우선되고 있다. 그러나 극심한 식도손상을 받은 경우에는 식도의 전층에 괴사가 일어나 농흉이나 종격동염 및 기관식도루가 동반될 수 있다. 이런 합병증은 매우 치명적일 수 있으며, 즉각적인 외과적 치료를 요한다. 저자등은 최근 종격동염과 기관식도루가 동반된 심한 부식성 식도염환자에 대하여 경부 식도조루술 및 위전절제술등의 방법을 이용한 수술례를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고한다.

